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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담낭용종의 잘 알려진 위험요소는 대사증후군, 연령, 이상지질혈증 등이다.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한국의 본토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어 있지만 기업들과 

편의시설들, 학교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내와 시외로 더 나누어진다. 많은 이주민들과 젊은 성인들은 상업 

활동이 활발한 시내 지역에 사는 경향이 있다. 고령 성인들은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외 지역에 

사는 경향이 있다. 고령의 성인들은 전통적인 식이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 중 다수는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고위험 알코올 음주자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두 지역간의 담낭용종 유병률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두 지역간에 담낭용종의 유병률을 알아보고 그 유병률과 관련된 다

양한 요인들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주대학교병원 단

일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21,7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내 지역과 시외 지역 거주민들의 

담낭용종 유병률은 각각 10.1%와 8,7% (P = 0.006)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다. 평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시내 지역 거주민들에서 시외 지역 거주민들보다 높았고, 음주와 관련된 평균 알카라인 인산분해효소와 감마

-글루타밀전이효소 수치들과 평균연령은 시외 지역 거주민들이 시내 지역 거주민들보다 더 높았다. 나이, 알

코올 섭취와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러한 두 지역 간에 담낭용종 유병률의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키워드: 유병률(prevalence), 담낭용종(gallbladder polyps), 지역(region), 

나이(age), 위험인자(risk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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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담낭용종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들은 대사증후군, 성별, 60세 

미만의 연령,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다. 발병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담낭용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콜레스테롤성 담낭용종

은 고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식이를 하게 되면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담낭내의 콜레스테롤이 포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1]. 혈중 내의 알코올은 췌장에서 

콜레시스토키닌 (cholecystokinin) 분비를 촉진 시키고, 이 콜레시스

토키닌은 담낭의 수축을 유발 시켜서 담즙 분비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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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2].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는 화산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

으며 한국 본토와는 약 8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다. 제주도는 행정구

역상 크게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어 있지만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서 관공서와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시내 지역과 농사나 어업을 

위주로 하는 시외 지역으로 나뉜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육지로부터 인구의 유입이 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인구증가율이 3% 이상까지 올랐다. 2021년 현재까지 

제주도의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3].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 터미널은 제주 시내에만 위치하고 있어서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이주민들은 제주 시내가 가장 많다. 또한 제주와 서귀포 

시내에 많은 기업체들의 제주지사 및 사업체가 있어서 이주민들과 

60세 미만의 성인들이 시외 지역보다 많이 거주한다. 시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농업이나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4]. 

그로 인해서 주식으로 잡곡 섭취를 많이 하며, 아직도 반찬으로 전통적

인 해산물 위주나 절임 음식 등이 주인 식이를 한다. 농·어업 종사자는 

고된 일의 특성상 음주를 자주하기 때문에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이 

높다[5]. 따라서 시내와 시외 거주민들의 식습관이나 음주 습관이 

담낭용종의 발생에 영향을 미쳐서 담낭용종의 유병률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제주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

을 받은 제주도민을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내 (제주시내, 서귀포시내)

지역과 시외 (동부제주, 서부제주)지역 (Fig. 1)으로 나누어 담낭용종 

유병률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내와 시외로 나누어 두 군 간의 담낭용종 발생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인자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Materials and Methods

1. 대상자

2009년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주대학교병원 건강검

진센터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대상자 23,468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는 

235명, 20세 미만 25명, 설문지에 동의하지 않은 943명, 담낭절제술이

나 위절제술, 간절제술 등의 담석증 발생과 연관된 수술을 받은 자 

531명은 제외하여 총 21,734명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두 번 이상 받은 대상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초 검진을 

받은 검사결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자들의 연구는 제주대학교병

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IRB number: JNUH 2021-12-014).

2. 시내와 시외 지역의 정의

이 연구에서 제주도의 시내와 시외 지역의 구분은 제주도청의 

동, 읍, 면리 지역에 따라 나누었다. 시내 지역 [제주도 동지역(파란색 

지역 상), 서귀포 동지역(파란색 구역 하)], 시외 지역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안덕면, 대정읍,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 (초록색 지역에서 1시부터 시계 방향으로)][6].

Fig. 1. This photo showed 4 regions.

3. 담낭용종과 지방간의 진단

담낭용종은 담낭 벽으로부터 돌출된 코에코성 종괴가 있고 후방 

음영을 동반하지 않고 자세 변화에 따른 이동이 없을 때로 정의 

하였다.

간의 밝기, 간실질의 에코정도, 음향감쇄정도, 간내 혈관 흐림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지방간 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Fig 2).

Fig. 2. This photo shows fatty liver by a ultrasound.

4.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8.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범주형 

변수들은 카이제곱검정, 연속형 변수들은 스튜던트 티 검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연도별 담낭용종 유병률과 연구기간의 분석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P 값이 0.05 미만 시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III. Results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21,734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11,879명

(54.7%), 여성 9,855명(45.3%)이었다. 두 지역별 거주민 분포는 

시내 지역 17,905명(82.4%), 시외 지역 3,829명(17.6%)이었다. 시내 

지역 거주민들의 담낭용종 유병률은 10.1%로 시외 지역 거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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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 8.7%보다 높았다 (P = 0.006).

제주도민 (r = 0.004, P = 0.514), 시내 지역 거주민들 (r = 0.001, 

P = 0.892) 그리고 시외 지역 거주민들의 (r = 0.0017, P = 0.293) 

연도별 담낭용종 유병률과 연구기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2. 시내와 시외 지역간의 담낭용종 위험인자

시내 지역의 거주민들에서는 평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통계학적으

로 높았다. 시외 지역의 거주민들에서는 중심 비만자의 비율, 평균 

나이, 평균 공복시 혈당과 LDL-콜레스테롤 수치들이 높았다. 시외 

지역의 거주민들에서 만성 음주와 관련된 평균 γ-GTP와 ALP 수치들이 

의미있게 높았다. 고위험 알코올 음주자의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았지만 시외 지역의 거주민들에서 높았다 (Table 1).

IV. Conclusions

담낭용종의 유병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

서도 지역과 대상 군에 따라 2.9%에서 9.9%까지 유병률의 차이를 

보인다[1,7]. 본 연구에서도 두 지역의 담낭용종 유병률은 국내 보고와 

유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제주도 시내와 시외지역에 따라서 

담낭용종의 유병률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장기간 음주와 관련

된 평균 γ-GTP와 ALP 수치들이 시외 지역의 거주민들에서 높은 

것으로 보아 시외 지역 거주민들은 장기간의 알코올을 소비하였고, 

이 알코올이 담낭용종 유병률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 연령과 알코올 소비가 

제주도에서 담낭용종 유병률의 통계학적인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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